
온실가스 감축 놓고 “정부 불협화음”
지경장관, 산업정책 당국자로서 문제 제기 … 4% 감축은 과잉대응

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“너무 급하게 가고 있다”며 비판적 입장을 피력했다.

최경환 장관은 10월29일 서울 소공동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<한경 밀레니엄포럼> 조찬강연에서 “온실가스

감축에 대한 세계 동향 등을 점검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”고 언급했다.

최근 정부의 일부 기관을 중심으로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05년 배출량 대비 4% 감축하는 쪽으로 의

견이 모아지고 있는데 대해 산업정책 당국자로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분석된다.

아울러 낮은 경쟁력으로 일본과의 무역에서 적자요인이 되고 있는 소재산업에 대해서도 긴 호흡으로 지원

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.

최경환 장관은 “5-6년간 6조원 이상 자금을 투입해 세계적인 소재를 10여개 가량 개발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투자에 비해 성과가 너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국책 연구개발(R&D) 시스템의 개편 필요성도 강조

했다.

최경환 장관은 국내 R&D 투자규모가 세계 7위로 절대적 수준에서 작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“R&D 투자의

효율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칸막이, 나눠먹기, 온정적 성과평가를 없애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 <저작권자 연합

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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